




 

 



가2-〈 〉

동래현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 이A) --- , , ( ) 1墾田

천 백 결이다 논이 분의 가 못된다 토의 는 벼7 23 . 8 5 . ( ) ·土宜

조 보리이다 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 ( , )『 』

기장현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 이B) --- , , ( ) 7墾田

백 결이다 논과 밭이 반반씩이다 토의 는 벼 조 콩이30 . . ( ) · ·土宜

다 세종실록지리지 기장현( , )『 』



표 세종실록지리지의 도별 수 한전 결수1〈 〉 ･ 4)



나2-〈 〉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경상도의 백성은 여름철을 당A) ,

하여 를 옮겨 심는다고 하는데 만약 가뭄을 만나면 모두,稻苗

농사를 망칠 것이니 명년부터 일절 금지하라, (『태종실록 권』

태종 년 월 임자조27, 14 6 )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가뭄은 어느 도가 더욱 심한가 하B) ,

자 예조 판서 이 아뢰기를 경상도가 더욱 심하옵니다, , .申商



하고 신상이 이어서 이뢰기를 농사와 누에치는 일이 비록, ,

국가의 중요한 일이오나 하게 이를 독려할 수는 없사옵. 刻迫

니다 또 아뢰기를 이제 모심기를 금하오매 백성이 간. --- , “

혹 민망하게 여기는 자가 있사오니 모심기를 금하는 것은 매,

우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농사에 게.” , , “

을러서 스스로 편하려는 계책이 아니겠는가 하자 신상이.” ,

아뢰기를 전토의 수가 적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함이 옳사, “

오나 전토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모심기를 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전토가 많은 사람은 김매고 북을 돋아 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옵는데 만일 제때에 김을 잘 매주지 않으면 모,

는 약하고 풀은 성하여 마침내 가을에 거둬들일 희망[ ] , [苗 西

이 없으므로 전토가 많은 자는 반드시 모심기를 하고] ,成之望

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세.” , , “ .” (『

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계유조64, 16 4 )』

경상도 고성에 사는 전 등이 상언하기를 본C) , “保寧縣監 鄭菑

고을의 이 차지고 하여 갈고 심은 뒤에 만일 가뭄,土性 堅剛

을 만나면 뒤에 비록 비가 오더라도 흙덩어리가 굳고 단단,

하여 벼싹이 자라지 못하고 잡초만 더욱 무성하니 물이 있,

는 곳을 골라서 미리 을 길러서 묘종이라는 것은 종자를苗種

한 논에 뿌려서 그 싹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서 나누어 심는

것이니 풀을 매는 데에 공력이 적게 들게 하려 함이다 월, . 4

을 기다려서 옮겨 심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묘종을,

금한 뒤로부터 전연 농사를 실패하니 비옵건대 에 따, , 民願

라서 묘종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의정부.” ,

와 여러 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경상도, , “曹

와 강원도의 인민에게 묘종을 금하는 법이 육전 에 실려『 』

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 ,

고 심는 것의 어렵고 쉬운 것과 소출의 다소 과, ,精粗 虛實

인정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캐어



물어서 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자 곧 그” ,啓聞

도의 감사로 하여금 물어 보게 하였더니 각 고을의 인민들,

이 과연 모두 묘종이 편하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

기를 소원에 따라서 이 있는 곳에는 묘종을 하도록 허, 水根

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 세종. , ( 68, 17『 』

년 월 정사조6 )





다2-〈 〉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여러 도의 호적을 정하되 결, “ , 50

이상은 로 결 이상은 로 결 이상은 로 결, 20 , 10 , 5大戶 中戶 小戶

이상은 로 결 이하는 로 삼아 이를 으로 삼았, 5 ,殘戶 殘殘戶 定式

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고을의 의 합계가 만 천 백. 26 1 1 5民戶

호인데 그 중에서 대호가 호 중호가 호 소호가 천38 , 10 , 76 , 1 6

백 호 잔호가 천 호 잔잔호가 천 백 호로 땅은 좁41 , 2 43 , 7 7 73 ,

고 는 적사온데 지방은 에서 생산물이 보다,田地 嶺西 山田 正田

배나 되고 에는 또 어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는데 만약 다, ,嶺外

른 도의 만든 호적의 기준에 의거하여 을 나누어 배정한다戶役

면 다만 구실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고와 도, 安逸

균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뒤로는 의 호적을 정하. 道內

되 결 이하와 결 이상으로써 중호로 삼고 결 이상으로써, 20 10 , 6

소호로 삼고 결 이상으로써 잔호로 삼고 결 이하로써 잔잔, 4 , 3

호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 세종, ( 74,『 』

년 월 임인조18 7 )



표 세종대 강원도의 호등 현황2〈 〉

라2-〈 〉

황희 허조가 그 의논을 반박하여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A) ,･

나라가 태평스러운 세월이 오래 되어 인구가 날로 번창하나,

는 예전보다 더함이 없는 까닭으로 결 이상 경작하는, 10田地

자는 모두 의 백성들이오며 결을 가진 자도 역시 적, 3, 4富豪

은 편이옵니다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경자조( 83, 20 11 )『 』



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인구수3〈 〉





마2-〈 〉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또 하삼도는 땅이 비옥하고 물건A) ---

이 풍부하여 들의 과 노복의 반이 넘으니 이름은,朝士 農莊 付

라고 하나 실지는 서울에 사는 것과 같사옵니다 세종실(處 『

록 권 세종 년 월 계축조124, 31 4 )』

좌찬성 황수신이 상언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아산의 관B) ---

둔전은 모두 곳인데 그 곳은 쓰지 못하는 전지라 여겨집24 17

니다 신도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았고 혹은 진황하고 혹은. ,

타인이 그 곳을 경작하였으나 지난 가을에는 하여 거두지全損

않았고 단지 곳만을 아울러 경작할 뿐이었습니다 사, 5 .片田

람을 보내어 곳곳을 살피고 검사하였다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바꿔 받아서 나라를 메마르게 하고 자신을 살찌웠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헛된 일일 것입니다 신이 만약 기름지고.論

비옥한 것을 얻어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회환하는 날,

에 즉시 를 모아서 그 땅에 살게 하여 을 할 것이지,奴婢 耕耘

어찌 년이 이르도록 한 노비도 사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3 ?

겨우 경작하였다는 곳도 또한 모두 아울러 경작하고 다만 끊5

지 않은 것은 을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세조실록 권(移葬 『 』

세조 년 월 병술조28, 8 4 )



바2-〈 〉

좌정승 등이 민폐를 제거하는 몇 가지 조목을 올리었다.河崙

또 품관과 향리들이 전토를 널리 점령하고 을 불러--- , 流亡人

들여 병작하여 그 반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보다도 심합니,

다 사전 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석을 거두는데 병작. 1 2 , 1

결에서는 많으면 여 석까지는 취합니다 는 이것을 빙10 . 流移者

자하여 을 피하고 는 이것을 빙자하여 하니, ,役 影占者 容隱 賦役

이 고르지 못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태종실록 권(『 』

태종 년 월 기묘조12, 6 11 )



사2-〈 〉

이 상서하기를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 ---平山都護府使 鄭次恭

대 우리 나라는 토지가 협소하여 전지가 없는 백성이 분의, 10 3

에 가깝고 전지가 있는 자가 연고가 있어서 경작할 수 없으면,

인리와 족친이 병작하여 나누는 것이 곧 민간의 입니다常事

세조실록 권 세조 년 정월 병자조( 11, 4 )『 』



표 조선전기 부산지역 군현의 전결 수4〈 〉







표 단계의 의 면적5 26〈 〉 世宗 年 貢法 結 33)





가3-〈 〉

호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의 에 의거하여 아뢰기를A) ,李克培 啓本

은 방어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결--- .南海縣 糧餉

핍되고 그 전세도 해마다 바다를 건너 에 수납하므로, 金遷倉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금후로는 에 수납하여 로, 熊川 倭料

이바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 수납하여 로 삼으소州倉 軍需

서 세조실록 권 세조 년 월 계미조( 11, 4 2 )『 』

에서 아뢰기를 또 와 두 고을의 를B) ---詳定廳 南海 巨濟 田稅

이 앞서는 에 납입하였는데 해도의 작은 고을에 해마다,州倉

수납하여 많이 쌓는 것은 하니 그 조미 백 석을 으, 6未便 熊川

로 납입하여 로 충당하고 의 여러 고을의 를 빼,倭料 上道 倭料

내면 쌀 백 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종실록 권 성종, 6 ( 18,『 』

년 월 임인조3 5 )

등이 상소하기를 경상도 조세 수C) , ---司憲府 大司憲 李恕長

입의 태반은 왜인을 응접하는 비용에 소모되므로 바닷가 여러

고을의 이 일제히 비게 되어서 지금은 주현 쌀을 옮倉廩 上道

겨서 모자라는 것에 보충합니다 라면 그냥 충분한데. 倭料 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자에는 조정에서도? ---資

또한 그 폐단을 염려하여 조세의 수량을 반으로 나누어 에州

다 해 주도록 하였으나 창름이 비어 있는 것은 예와 같,留置

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바닷가의 여. ,

러 고을 및 수로로 통행하여 가히 실어 나를 만한 여러 고을

의 전세 미곡을 수년만 한정하여 상납하지 말고 모두 주창에

실어다 놓고 군수에 충당하게 하고 왜료에도 보충하게 하여,



주현으로 하여금 족히 스스로 보전하게 하여 이 원, 館穀 匱乏

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성종실록 권 성종 년( 48, 5『 』

월 경술조10 )

나3-〈 〉

호조에서 아뢰기를 에는 가 어느 고을에는 몇석이라A) 貢案 倭料

고만 적혀 있고 거두어들이는 이 없으므로 그 고을에서都會官

스스로 거두었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어 에 실어가서 바치浦所

게 하니 백성들에게 폐해가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을 도. 熊川

회관으로 하여 웅천과 , , , , , ,晋州 金海 昌原 宜寧 咸安 昆陽 巨

, , , , , , , , , ,濟 固城 泗川 南海 河東 丹城 山蔭 三嘉 鎭海 漆原 星

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를 도회관으로 하여, , ,州 草溪 高靈 東萊

동래와 , , , , , , , , ,慶州 密陽 垈丘 梁山 機張 彦陽 玄風 昌寧 靈山

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을 도회관으로 울산, , ,長鬐 蔚山 興海 迎

를 여기에 소속시키소서 그리고 모두 전세의 예에, ,日 淸河

따라 를 정하고 가 스스로 도회관에 바치게 하되 풍,稅吏 佃夫

년이면 그 세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울산은 이 있는. ,營 鎭

것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웅천에 소속된 고을들은



김해에서 받아들이고 동래에 소속된 고을들은 양산에서 받아,

들였다가 왜료가 모자랄 때를 당하거든 임시하여 가져다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55, 6 5『 』

계축)

대사헌 는 아뢰기를 경상도는 왜노가 왕래하는 땅이B) ,金永濡

되는데 의 저축이 많지 않으므로 만약 의 과, ,糧穀 李施愛 亂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한 에서 사졸이 하루 동안 먹을 것도, 縣

할 수 없으니 다른 도의 의 세를 서울로 운송하고, ,辦備 州倉

경상도의 세는 전부 주창으로 들여서 군량의 저축을 준비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께서? , , 世祖

일찍이 대창의 곡식을 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百萬億

므로 이제 곧 대창을 하겠는데 이 일을 마땅히 여러 정,增修

승에게 의논케 하였다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윤 월 무( 77, 8 2『 』

신조)

에서 아뢰기를 지금 를 받기를 경상도의 가 넉C) , , ‘戶曹 傳敎 軍需

넉지 못하니 의 전세는 으로 하고 이하의, ,上道 京中 納入 中道

전세는 각기 에 수납하자는 절목을 하여 아뢰라 고’州倉 商議

하셨으므로 신 등이 자세히 조사하니 본도의 저축된 군수가, ,

과연 넉넉지 못합니다 청컨대 군수가 두루 족하여질 때까지.

하여 · · · · · · · · · ·限 尙州 善山 安東 醴泉 榮川 金山 知禮 豊基 開寧 龍宮 奉

등 고을은 전· · · · · · · 18化 仁同 聞慶 咸昌 軍威 義城 比安 禮安 軍資

세를 이전대로 하고, · · · · · · ·上納 慶州 晉州 星州 昌原 金海 寧海 密陽

· · · · · · · · · · · ·靑松 大丘 陜川 咸陽 草溪 淸道 永川 興海 蔚山 梁山 咸安 昆陽

· · · · · · · · · · · ·盈德 慶山 東萊 固城 巨濟 南海 居昌 三嘉 宜寧 迎日 長鬐 靈山

등 고을은 군자 전세를 각각 에· · · 48昌寧 泗川 機張 熊川 邑倉

납입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 성종, , ( 78,『 』

년 윤 월 병인조8 2 )



 



다3-〈 〉

에서 상소하기를 우리 태조께서 창업하시어 대통A) ---司諫院

을 전하고 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 은나라와 주나라의, ,常經

조법과 철법의 뜻을 참작하여 의 손실법을 세워 수전, 1土田

결마다 두를 거두고 한전 결마다 잡곡 두를 거두30 , 1 30造米

고 또 밭 결에 한 필을 거두어 의 을 만들고, 1 ,布 一代 成憲

처음부터 공법의 의논이 없었습니다 세종실록 권 세종( 86,『 』

년 월 정묘조21 7 )

의정부 참찬 이 건의하기를 영의정B) , --- ·河演 黃喜 判院事 安

찬성 호조 판서 등을 불러 하연이 올린 전제· ·純 申槩 沈道源

를 의논하게 하니 또 아뢰기를 민간의 가 쌀로는, --- ,“ 布價

두이며 콩으로는 여 두에 불과하온데 전세로 공납하5, 6 , 10 ,

는 베는 쌀이 두 콩은 두에 준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15 , 30

같사오니 다시 쌀은 두로 콩은 두로 고쳐 정하게 하소, 10 , 20

서 하였다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갑신조( 73, 18 6 )『 』

이보다 앞서 에서 이 아뢰기를 경상C) ,輪對 藝文館 奉敎 安處良

도에서 바치는 國用布子는 에 매 필을 두로 준1 30舊法 黃豆

하여 세 내던 것을 뒤에 두로 고쳤었는데 또 두로 고쳤19 , 12

다가 이제는 두가 되었으나 또 베를 바칠 때에8 , 1輸布價米

두를 아울러 바치므로 실지로 덜어진 것은 두인데 이것으로6 ,

는 필을 짜는 데에 드는 것을 바꾸기에도 오히려 부족하여1 ,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예종실록 권 예종 년 월 정( 7, 1 8『 』

묘조)

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바치는 는 매 필D) , 1詳定所 田稅布價

을 두에 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10 , (黃豆 『

록 권 예종 원년 월 갑신조7, 9 )』



라3-〈 〉

가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세를 거둘 때에,領事 申叔舟 耗米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받는데 세미 섬에 혹은 모미를, 1

되씩 거두고 혹은 말을 거두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아니하5, 6 1



므로 근자에 엄하게 법을 세워서 모미를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관리가 법을 두려워하여 상납할 즈음에 모미를,

거두지 않게 되니 가 채워서 바치지 못하여 가산을 탕진하稅吏

고 화가 일족에게 미치며 도 그 해를 입습니다 은 되, .漕卒 米麵

질하는 데에 따라 곧 축이 나는데 하물며 먼 길에 운반하는 나,

머지 비록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어찌 축이 나지 아니하겠盜用

습니까 에 바칠 때에는 가 수납한 뒤에 축이 날 것을? 京倉 倉吏

염려하여 반드시 모미를 거두니 세리와 조졸의 원망이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에 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祖宗朝 稅吏

남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도리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 세리들이, .

어찌 모두 도용하여 매양 부족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생각건대?

반드시 법이 엄하여 모미를 거두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신은 생.

각하기를 예전에 말을 으로 하고 모미 되를 거두었으니10 1 7 ,斛

청컨대 이제부터 법을 마련하여 역시 곡에 모미 되를 거두게1 7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에 이 있었는가” , , “ ?耗米法

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법은 없었으나 다만 넉넉하게 세를, , “ ,

거두었기 때문에 이 폐단이 없었습니다 성종실록 권 성종( 49,『 』

년 월 기사조5 11 )



가4-〈 〉

A)貢賦詳定都監에서 상서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 ,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

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 등에게 명하여 고,

려 왕조 貢案에서 의 다과와 의 경비를 상고하여 손歲入 歲出

익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신 등이, . ---

삼가 예전 을 상고하여 토지의 물산을 분변하여 공부의,田籍

등급을 마련해서 전의 액수를 적당히 감하여 일정한 법으로



정하고 그 철따라 나는 물건 으로써 일정한 공부가 될, [ ]時物

수 없는 것은 일정한 공부의 외에 하고 이를 명칭하여,列錄

이라 했으니 과 의 유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別貢 橘 柚子

비록 그러하나 위에서 하는 것을 라 하고 아래에서 바‘ ’取 賦

치는 것을 이라 하여 이를 취하되 그 제도에 지나치지 아‘ ’ ,貢

니하고 이를 바치되 그 법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

인이 를 만든 뜻입니다 지금 정한 바의 공부의 액. ---貢賦

수를 갖춰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서 와 함께 올리오니 비,狀啓

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히 으로 삼게 하소, 成法

서 태조실록 권 태조 년 월 경신조( 2, 1 10 )『 』

처음으로 의 를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B) . ,濟州 貢賦

주가 바다를 격해 있어 민호의 공부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

였으니 를 하여 그 토산인 마필로 하되, · · ,大戶 中戶 小戶 分揀

대호는 한 중호는 한 필 소호는 호가 아울러, , 5大馬 匹 中馬

중마 한 필을 내게 하여 암수를 물론하고 탈 만한 마필을 가,

려서 공부하게 하고 기축년 봄부터 모두 육지에 내보내게 하,

소서 태종실록 권 태종 년 월 정사조( 16, 8 9 )『 』

사헌부에서 상서하였다 글은 이러하였다 우리 나라 조C) . . ---

정에서도 토질에 따라 공부를 거두는데 그 제도는 오래됩니,

다 오로지 동계 서계 두 계만은 지난 때에 있어서 여러. · 前朝

번 병란을 겪었으므로 주 군이 소란하여 전지가 황폐하였습니·

다 백성을 옮겨 진에 입거시켜서 에 이바지하게 하고. ,守禦

잠정적으로 의 법을 만들어 그 수조를 관대하게 하여서日耕

민생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의 법은 미처 시행할 겨를이, 貢賦

없었습니다 성조가 개국하여 민생을 휴양시켜 편안하게 살게.

한 지 여 년입니다 이미 사람이 많아지고 이미 생활이 넉20 .

넉하여져 가 날로 개간되고 가 이미 바루어졌으니,田野 經界

공부를 시행하여 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태종(主上 奉供 『

실록 권 태종 년 월 신사조26, 13 11 )』







표 각 도별 공물의 현황6〈 〉 54)



나4-〈 〉

공부 저포 목면 정오승포 상중미1-A) : ( ) ( ) ( ) (紵布 木棉 正五升布 常․ ․ ․

조미 전미 꿀 들기름 촉밀) ( ) ( ) ( ) ( ) ( )中米 造米 田米 淸蜜 法油 燭蜜․ ․ ․ ․ ․ ․

참기름( )眞油

토산공물 밤 노루가죽 녹피 점찰피: ( ) ( ) ( ) (黃栗 獐皮 鹿皮 占察․ ․ ․

진자 목기 어피 상어 말린조개) ( ) ( ) ( ) ( ) (皮 榛子 木器 魚皮 沙魚 乾․ ․ ․ ․ ․

살쾡이가죽 여우가죽 소탕 표고) ( ) ( ) ( ) ( )蛤 狸皮 狐皮 篠蕩․ ․ ․ ․ 蔈 ․

귤석류오해소미역 우뭇가사리 김 참가사리( ) ( ) ( )牛毛 海衣․ ․ ․ 籗 ․ ․ ․

생포 진복 건록 건장 녹포( ) ( ) ( ) ( ) ( ) (細毛 生鮑 鎭卜 乾鹿 乾獐 鹿․ ․ ․ ․ ․

약재 천문동 맥문동 방풍 후), ( ) ; ( ) ( ) ( )脯 藥材 天門冬 麥門冬 防風․ ․ ․

박 백편두 녹용 생지황 조어골( ) ( ) ( ) ( ) (厚朴 白篇豆 鹿茸 生地黃 鳥魚․ ․ ․ ․

염분 경상도지리지), ( ) 25(骨 鹽盆 『 』 동래현, )

공부 목면정오승포상면자 상중미 조미전1-B) : ( ) ( )常綿子 常中米․ ․ ․ ․ ․

미진맥 공유 꿀( ) ( ) ( )眞麥 貢油 淸蜜․ ․ ․

토산공물 들기름 촉밀 우뭇가사리 진자: ( ) ( ) ( )法油 燭蜜 牛毛․ ․ ․

밤 저모 어교 전포 지지( ) ( ) ( ) ( ) ( ) ( )榛子 黃栗 猪毛 魚膠 全鮑 紙地․ ․ ․ ․ ․ ․

장피 여우가죽 점찰피 어피 표고버( ) ( ) ( ) ( )獐皮 狐皮 占察皮 魚皮․ ․ ․ ․

섯 말린조개상어 김참가사리 약( ) ( ) ,沙魚蔈 ․ ․ ․ ․ 재 맥문( ) ;藥材

동방풍 염분 공염분 두모포군수염분 사염분, 11 ; ( ) 8 2貢鹽盆․ ․ ․

경상도지리지1(『 』 기장현, )

공부 목면정오승포멥쌀 조미전미콩1-C) : ( )更米․ ․ ․ ․ ․

토산공물 꿀참기름들기름미역추자 밤지초 종: ( ) ( )楸子 芝草․ ․ ․ ․ ․ ․ ․

이어교 전포 상어가죽말린조개김우뭇가사리청( ) ( )魚膠 全鮑․ ․ ․ ․ ․ ․ ․



각황합 해삼대구어청어방어표고염분 좌 경상도( ) 30 (黃蛤 『․ ․ ․ ․ ․ ․ ․

지리지』 동평현, )

토공2-A) : 가는대 왕대 종이표고버섯 귤 석류비자( ) ( ) ( )篠 蕩․ ․ ․ 蔈 ․ ․ ․ ․

오해조미역우뭇가사리참가사리김조곽 청각 해( ) ( )早藿 靑角․ ․ ․ ․ ․ ․ ․

삼말린조개생포 상어 대구 청어방어어( ) ( ) ( )生鮑 沙魚 大口魚․ ․ ․ ․ ․ ․ ․

교 살쾡이가죽여우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점찰피어피( )魚膠 ․ ․ ․ ․ ․ ․

약재 천문동맥문동방풍 후박 녹( ), ( ) : ( ) ( )魚皮 藥材 防風 厚朴․ ․ ․ ․

용 오어골 염분 세종실록지리지( ) ( ), ( ) 3(鹿茸 烏魚骨 鹽盆 『․ 』,

동래현)

토공 꿀 밀 표고버섯 김우뭇가사리참가2-B) : ( ) ( ) ( )蜂蜜 黃蠟․ ․ 蔈 ․ ․ ․

사리말린조개상어 전포 종이노루가죽여우가죽( ) ( )沙魚 全鮑․ ․ ․ ․ ․ ․ ․

점찰피어․ 피 약재 맥문동방풍 염소 세( ), ( ) : , ( ) 1(魚皮 藥材 鹽所 『․

종실록지리지』기장현, )

점찰어 대구 청어홍어전어은어 농어3-C) ( ) ( ) ( )占察魚 大口魚 銀口魚․ ․ ․ ․ ․ ․

광어전복 석화 홍합 오해조미역김해( ) ( ) ( ) ( )鱸魚 鰒 石花 紅蛤․ ․ ․ ․ ․ ․ ․ ․

삼곤포 다시마 석류유자자기도기 죽전( ) ( ) ( )昆布 塔土麻 陶器․ ․ ․ ․ ․ ․ ․

에서 생산 표고 염 신증동국여지승( ; ) ( ) ( )(竹箭 蘇山 香 鹽 『․ 蕈 ․

람 권 동래현 토산23, )』

광어점찰어청어대구홍합전복홍어상어 전어고등어3-C) ( )鯊魚․ ․ ․ ․ ․ ․ ․ ․ ․

김미역가사리 참가사리해삼석류감 유( ) ( ) ( )古刀魚 加士里․ ․ ․ ․ ․ ․ ․ 柿 ․

자 오해조 가을포에서 난다 죽 방풍( ) ( ; ) ( ) ( )柚 烏海藻 竹 防風․ ․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기장현 토산( 23, )『 』







표 7〈 〉『세종실록지리지』의 전공

표 경상도 군현의 전공의 순위8〈 〉



다4-〈 〉

왕이 또 묻기를 지금 백성으로 하여금 을 바치게 하면A) , ,布貢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겠는가 또한 제때에 바칠 수 있겠는가? ?

하였다 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을 바치려고 하는. , “盧閈 布貢

것이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바치게 하면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따를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 태종 원년 월 갑술조( 2, 12 )『 』

호조에서 상언하기를 더욱이 경상도에서 납세하는 사람들B) ---

이 전에 모두 포물을 가지고 충주 에 가서 쌀을 바꾸어 납( )忠州

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아울러 모두 금하게 하면 생활이 곤궁,

해질 것입니다 태종실록 권 태종 년 정월 을묘조( 29, 15 )『 』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아뢰기를 각종 은 분의 을C) , --- 3 1科田

경기 밖의 에 주되 수로가 가로막히고 거리가 먼 도에서,外道

는 모두 으로 거두어 바치게 하되 혹 과중하게 거두어,布帛

백성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호조로 하여금 합당하,

도록 요량하여 규정을 정하게 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과중하,

게 걷는 자는 으로 하여금 관가에 고하게 하여 그 밭을,田客

거두어 들임으로써 무법하게 거둬 받는 문을 막도록 하소서,

임금이 이에 좇아 그 과전의 포백으로 수납하는 것은 그---

들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의 시가로 바치게 하되,

어기는 자는 수령으로 하여금 상고 하여 조사하게 하였( )詳考

다 세종실록 권 세종 즉위년 월 기묘조( 2, 10 )『 』

경상도 감사가 민간의 고질적 폐단이 되는 조항을 아뢰기를D) ,

태조 즉위년에 를 자세히 정할 때에 상도의 여러 고을에貢賦

는 포화를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육로로 운반 상납하게 하였,

으며 바닷가의 각 고을에는 미곡을 많이 바치도록 정하여, 海

로 운송하게 하였더니 태종 년에 처음으로 조운을 폐지하, 6路

고 모두 충주의 으로 세곡을 수송하게 하면서 상도와金遷江

하도의 쌀과 베를 다시 균평하게 고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길이 먼 하도에서 바칠 은 많고 사람과 말은 피로하米穀

여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청컨대 쌀로 바치는 것과 베로 바치는 것을 상도와 하도에,

나누어 정하여서 부역을 균평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권( 56,『 』

세종 년 월 을사조14 4 )










